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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학기가 시작되어서 3월 말에 교육실습을 나가기 전까지는 기대와 걱정이 

동시에 들었습니다. 5년 전에 졸업한 한대부고에 졸업생으로서가 아니라 교생선

생님으로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에 기대가 되었고, 과연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

업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었습니다. 실습 첫 날 월요일, 사립고 특

성상 저를 지도해주셨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 많이 남아계셔서 한 분 한 

분 인사를 드리고 제가 담당하게 된 2학년 2반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며 설레는 

첫 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. 실습 첫 주에는 수업 참관(하루 4시간) 및 학급 조

〮종례 참관으로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. 하루 4시간동안 수업을 참관하고 실습

일지와 참관록을 작성하는 것이 처음엔 힘들기도 하였지만 적응이 되고 익숙해지

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. 수업을 참관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 방

식을 보니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,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방법에 

대해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

 

실습 2주차부터 정보 교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, 세 학급을 대상으로 

총 5차시 수업(15시간)을 하게 되었습니다. Microsoft Office Excel 프로그램 활용

법에 대해 수업을 하였는데, 1차시부터 3차시까지는 Excel의 주요함수 기능에 대

해 설명하고 이를 직접 예제에 적용하며 실습하는 시간으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

다. 4차시는 Excel 차트를 제작하고 편집하는 법에 대해 수업을 하였고, 5차시는 

수행평가를 대비해서 1~3차시 때 배운 Excel 함수에 대해 복습하고 연습문제를 

집중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으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. 

처음 수업을 하였을 때는 30여명의 학생들을 물론, 교과 선생님도 수업을 지켜보

고 계셔서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로 긴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처음 한 

두 번 수업 다음부터는 심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긴장하지 않고 수업 내용을 잘 

전달할 수 있었습니다. 수업 중간 중간 일상적인 질문도 하고 유머러스한 멘트도 

하는 등,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. 5차시, 총 15시

간동안 수업이 주어졌을 때 다른 교과 과목보다 수업을 더 하게 되었다는 점에 

불평 아닌 불평을 했었는데, 다 지나고 나니 15시간 동안의 수업 경험이 저에게 

얼마나 큰 경험이자 저를 한층 더 성장시켜준 기회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학



생들 앞에 섰을 때 긴장하지 않고 침착하게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능력뿐만 아니

라, 앞으로도 특정 업무가 주어졌을 때 더럭 겁부터 들 필요 없이 준비한 만큼 

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. 

마지막 5차시 수업 때는 1학년 10,11,12반 학생들과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사실이 

마냥 아쉽기만 했습니다. 각 반의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에게 그 동안 수

업을 잘 들어주고 따라주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을 때,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

감사함과 마지막이라는 아쉬움을 표현해서 그 동안의 제 수업이 더욱 보람차게 

느껴졌습니다. 

 

교생실습 4주차에는 담당 학급인 2학년 2반 학생들에게 더 함께 시간을 보내

고자 했습니다. 우리반임에도 불구하고, 한대부고에서는 1학년 학생들만 정보 과

목 수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번도 하지 못해서 3

주차 까지는 많이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. 친교활동이나 조종례 

시간 혹은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장난도 치는 등 친목 

시간을 가졌지만, 더 챙겨주지 못한 아쉬움에 4주차에는 2학년 2반 수업들로 계

속 참관하고 학생들과 상담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. 우리반 학생들과 상담을 하

면서 요즘 학생들이 갖는 고민들은 무엇이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해줄 수 있

는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. 수업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고민 상담

〮 진로 상담을 위한 시스템이 더욱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

고, 큰 학업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비교과활동이나 기타 친목활동처

럼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의 필요성도 느

낄 수 있었습니다.  

 

교육실습 마지막 날, 한 달 동안 함께 했던 2학년 2반 학생들이 예상치 못한 

선물들과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주었을 때 눈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. 4주 동

안의 기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고, 학생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아쉬

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. 교육실습 첫 날 우리 반 학생들에게 처음 소개를 

한 순간부터 마지막 이 순간까지, 그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

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 되었음에 감사했습니다.  


